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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8년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제53회 대회를 치른 ‘한국민속예술축제(구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각 지방의 고유한 향토민속예술을 발굴․재현하여, 이를 보존․계

승할 것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우리나라 각 지역의 많은 문화재

들을 발굴하고, 문화재 지정의 통로로서 역할하며, 많은 문화유산들이 지속․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별히 농악 부문에 한정하여 그 구체적인 성과를 

정리하여 보면, 대회 초창기에는 각 지역 대표로 단순히 ‘경기농악’, ‘전북농악’, ‘충북농

악’과 같은 형태의 농악팀들이 출전하였으나, 이후로 특정 지역 또는 마을에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고유의 농악들이 발굴되고 대회를 통해 선보이게 됨으로서, 마을 단위로 전

승되어 오던 지역 농악 발굴의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단절되었던 농

악이 재현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전승되는 농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품화하는 경향도 

나타나 더욱 다양한 농악 작품들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계기로 

다수의 농악이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전승 활동을 이루

고 있다. 즉,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그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지정이라는 통로가 농악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매우 주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악 보존을 위한 각 지역의 적극적이면서도 고른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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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의 농악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충청남도 지역에 조속히 농악의 문화재 지정

이 이루어짐으로서, 향후 농악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한국민속예술축제, 농악, 문화재, 충청남도, 금산

1. 머리말

문화재는 한 나라 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자 결정체이다.1)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미의 기준 등이 변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몇 백 

년 또는 몇 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정신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 문화유산에 비

하여 무형 문화유산은 사라져 잊혀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다행히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가 이루

어지면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많은 문화유산이 발굴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2)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많은 무형 문화유산들을 발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장치가 바로 ‘한국민속예술축제’이다. 1958년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제53회 대회를 치른 ‘한국민속예술축제(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각 

지방의 고유한 향토민속예술을 발굴․재현하여, 이를 보존․계승할 것을 목적으로 매

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공

존하나,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다수의 무형 문화유산이 발굴되었고, 문화재 지정

이라는 경로를 거쳐 현재 보존․전승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무형문화재 산실로서의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간략히 개관하고, 농악

 1) 소병희․진혜영, ｢중요무형문화재 보전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26집 1호(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12), 176쪽.

 2) 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해 종목 지정의 한계성이나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위

계적이고 폐쇄적인 전승 구조, 종목지정 조사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 문제, 문화재의 왜곡과 변형 

등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보호제도가 없었다면 사라지

고 말았을 수많은 우리의 유산들을 지켜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문화재 보호

제도의 공일 것이다.(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음 글 참조[이재필, ｢무형문화재 보호제

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문화재󰡕 제44권 제4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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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에 한하여 이 대회에 출전하였던 작품과 수상작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

로 지정된 각 지역 농악을 정리함으로서,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긍정적 결과물들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의와 한계

‘한국민속예술출제’는 1958년 8월 13~18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 기념행사

의 일환으로 서울의 장충단 야외 육군체육관(지금의 장충체육관)에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당시 이 대회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된 것

으로, ‘경연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경연대회의 성격보다는 축제의 의

미에 비중을 더 두었다. 대회 취지는 예로부터 지녀오는 노래와 춤 등의 민속을 전

국 각 지방에서 고루 찾아내어 연출 음미함으로써 앞으로 길이 발전시키어 우리 민

족문화의 유지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3) 이후 1959년과 1960년 두 해를 

거른 뒤, 1961년부터 대회의 성격을 띠고 연례화 되었으며,4) 1962년 제3회 대회부

터 행사의 목적을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

여 이를 길이 보존하고 발전 향상 시키는 데”에 둠으로서,5) 이후 행사의 의의를 본

격화하였다. 1999년 제40회 대회부터는 지나친 경쟁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한국민

속예술축제’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6) 지난 2012년 10월 제53회 한국민속예술

축제가 김천에서 개최되었고, 2013년에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10월 3~6일 제54회 

 3) 한양명, ｢한국 민속예술축제가 민속의 전승에 미친 영향｣, 󰡔한국민속학󰡕 제50집(한국민속학회, 2009), 

130쪽. 

 4) 1961년 제2회 대회를 개최하며 경연대회가 연례화 되었는데, 당시의 개최 목적은 “민족예술을 발굴

하여 자칫하면 망각하기 쉬운 전통예술을 재인식하고 서민의 정서생활의 결정인 예술을 진흥하여 전

국에 화평한 기운을 조성하고 혁명과업에 분진하는 국민을 위로코저 함”에 있었다(한양명, 위의 글, 

130쪽). 그러나 제1, 2회 대회는 실상 정치적 목적이 매우 강하였다. 정수진, ｢한국민속예술축제, 과

연 무형문화재의 산실인가?｣, 󰡔한국민속학󰡕 제50집(한국민속학회, 2009), 102쪽.

 5) 한양명, 앞의 글, 131쪽.

 6) 대회의 명칭은 ‘대회’에서 ‘축제’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경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경쟁에

서 오는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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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많은 전통문화유

산을 발굴하고 재현해냄으로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 시키고, 나아가 문화재로 

지정케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경연

을 위하여 순수한 민속예술을 하나의 볼만한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변용․

재배치․재구성 등 원형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수상을 위해 없는 내용

을 새롭게 창작하는 데에 이르기도 하였다.7) 그리고 왜곡된 인위적 연출 형태가 무

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새로이 원형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상도 나타났다.8)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대한 그동안의 상반된 평가에 대해 김기형은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전국민속예술축제는 경연대회로 출발할 때부터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반된 평가가 공존해 왔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로, ① 사라져 가는 민족 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② 전국의 대표적인 

민속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 ③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양시켰다

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정적인 관점의 평가로는, ① 전승 민속의 본래 모습을 왜곡․변형하

여 가짜민속(Fakelore)을 양산했다는 점, ② 수상을 위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 ③ 일반 민중이 축제의 진정한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소외되었

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9)

서로 엇갈린 평가들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금까지 총 54회 

대회를 거치며 문화재 발굴과 보존이라는 영역의 중심에 있어왔다. 경연대회의 성

과가 곧바로 무형문화재의 성과로 이어져,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총 114종목의 중

요무형문화재 중 1/3에 가까운 35종목이 본 대회를 통해 발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7) 김기형, ｢전국민속예술축제의 역사와 성격｣, 󰡔한국의 민속예술 50년사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

소년민속예술제󰡕(서울: 민속원, 2011), 26쪽.

 8) 이경엽,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 민속학󰡕 제40집(한국민속학회, 2004), 313쪽.

 9) 김기형, 앞의 글,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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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예기술과 음식제조 부문까지 포함한 통계로, 이들 부문을 제외하면 한국민속

예술축제를 통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비중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10) 말 그

대로 무형문화재의 산실인 셈이다. 

그간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쌓아 온 성과와 연륜은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 끊임

없이 제기되는 원형성, 심사기준 및 과정, 경쟁에서 오는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해

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행사로 인하여 민속예능이 보존될 수 있는 발판이 마

련되고, 보존회가 꾸려졌으며, 간헐적으로 연희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

다. 새롭게 재구성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능일지라도 전통에 기대어 있는 것

임에는 분명하고, 그것 역시 시대에 따른 기능 변화라고 본다면 전혀 낯선 왜곡이라

고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3.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농악의 발굴

1) 한국민속예술축제 농악종목 출전 현황

1958년 개최된 제1회 대회부터 2012년 개최된 제53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그

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농악작품과 그 중 수상작11)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

10) 정수진, 위의 글, 105.

11)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시상 구분은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장관상 및 공로상과 

장려상, 그리고 개인부분 시상이 있다. 공로상과 장려상은 제43회 대회 이후로는 각각 은상과 동상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들 상 이외에 제34~45회 대회에서는 노력상이 시상되었으며, 제46회 대

회 이후로는 노력상은 폐지되고, 장려상과 아리랑상이 신설되었다. 본 장에서는 대통령상과 국무총

리상, 문화광광부장관상, 공로상(은상), 장려상(동상)을 수상한 작품들만 구분하여 정리하겠다.

12) 제1~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농악종목 출전 상황은 김기형 외,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

속예술제󰡕(서울 : 민속원, 2011)를 참조하여 정리하였고, 제51~53회 자료는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홈페이지(www.kfaf.or.kr) 및 각종 인터넷 신문기사, 개인 블로그 등을 참조하였다.



      시상
      구분

 횟수
농악종목 출전 및 수상내역

1(1958) 충북농악, 충남농악, 경남진주농악, 전북농악, 전남농악

2(1961) 전북농악(총리), 강원농악(공로), 충북농악, 충남농악

3(1962) 경기농악(총리), 강원농악, 충북농악, 충남농악, 전남농악

4(1963)
경남화천농악(대통령), 전북농악(장관), 경기농악(장려), 충북농악(장려), 
충남농악(장려), 강원농악, 전남농악 

5(1964)
전남농악(대통령), 경기농악(장관), 충남농악(장려), 경남삼천포농악(장려), 
전북농악, 강원농악, 충북농악, 

6(1965) 경남삼천포농악(총리), 충북농악(장관), 전북농악(장려), 경북농악, 전남농악

7(1966) 전북농악(대통령), 충북농악(장관), 경북농악

8(1967) 전북농악(장관), 충남농악

9(1968) 충남농악(공로), 충북농악(장려), 부산농악(장려), 전남농악(장려)

10(1969) 전북농악(장관), 충북농악(장려), 충남농악(장려), 강원농악(장려), 부산농악

11(1970) 전북농악(대통령), 경기농악(장관)

12(1971) 경북농악(장관), 경기농악(장려)

13(1972) 경북김천농악(장관), 강릉농악(공로), 경기어린이농악, 충남어린이농악

14(1973) 전남남도농악(장관), 강원농악(공로), 경북농악

15(1974) 경남삼천포농악(장관), 경기어린이농악

16(1975) 전남광주농악(장관), 충북어린이농악

17(1976) 경남삼천포농악(장관), 경기농악(장려), 충북괴산농악, 전남광주농악

18(1977) 강원평창백옥포농악(장관), 부산농악(공로)

19(1978) 강원평창농악(총리)

20(1979) 경북청도차산농악(장관)

21(1980) 전북필봉농악(장관), 부산아미농악(공로), 경기농악, 경북청도차산농악, 

22(1981) 충북제천두학농악(장관), 강원강릉대보름농악(장려)

23(1982) 대구고산농악(장관)

24(1983)
충남금산농악(총리), 전북완주부동농악(장관), 전남보성옥평농악(장려), 
경북금릉빗내농악, 부산농악

25(1984) 경북금릉빗내농악(장관), 충북청주농악

26(1985) 전북이리농악(대통령), 강원명주하평답교농악(장관), 대구비산농악(장려)

27(1986) 경남화천농악(장관), 대구비산농악(공로)

28(1987) 대구욱수농악(장관), 전북옥구상작농악(공로)

29(1988) 광주소촌농악(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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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농악 출전 및 수상작13)

 

13) 출전한 농악작 중 수상한 작품들은 괄호 안에 각 수상 내역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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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89)
경기안성남사당풍물놀이(대통령), 충북청주웃다리농악(장관), 
광주광산구마륵농악(장려)

31(1990) 경북금릉빗내농악(장관), 광주광산농악(장관), 경남마산두레농악(장려), 부산농악

32(1991) 광주광산농악(장관), 전북정읍농악(공로), 경남함안칠북화천농악

33(1992) 전남고흥농악(장관), 경북금릉빗내농악

34(1993) 경북빗내농악(장관)

35(1994) 경북명주농악(장관), 충북지동농악(공로)

36(1995)
경기광명농악(총리), 달성다사농악(장관), 경북호계별신농악, 광주호남우도농악 
도둑잽이굿

37(1996) 경북무을농악(장관), 경남마산농악, 전북호남우도농악

38(1997) 대구비산농악(장관)

39(1998) 달성다사농악(장관), 충북청주전통농악

40(1999) 호남우도정읍농악(장관), 전라좌도농악(장관), 대구비산농악

41(2000) 경북고령샛가지농악(장관), 경기이담농악, 대구고산농악

42(2001) 대구가루뱅이농악(장관), 충북청주농악(장려), 광주쌍촌우도농악

43(2002) 부산농악(장관), 강원평창둔전평농사놀이(장관), 광주지산농악(공로)

44(2003) 전북좌도농악(장관), 대구달성이천농악(은상), 광주무등농악(은상)

45(2004) 광주빛고을무등농악(은상)

46(2005) 경북구미무을풍물

47(2006)
강원용평서낭굿농악(총리), 경북김천광천농악(장관), 부산고분도리걸립(은상), 
경남산청메구, 대구달성이천농악

48(2007) 강원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대통령), 대구달성이천농악(동상)

49(2008) 경남삼정걸립치기(금상), 경북순흥초군청풍물, 

50(2009) 경기안성남사당풍물놀이, 대구가루뱅이농악, 부산농악, 광주광산농악

51(2010) 화성마도농악(동상), 대구달성다사12차진굿, 경북덕양풍물

52(2011) 금릉빗내농악(대통령), 대구달성다사12차진굿, 광주칠석농악

53(2012) 경기광명농악, 전북남원농악, 대구달성이천농악

1958년 제1회 대회에 ‘충북농악, 충남농악, 경남진주농악, 전북농악, 전남농악’의 

다섯 개 팀이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농악팀이 출전한 횟수는 

총 157회 이다. 대회 초기에는 각 지역 대표로 단순히 ‘경기농악’, ‘전북농악’, ‘충남

농악’과 같은 형태의 농악팀들이 출전하였으나, 이후로 점차 ‘화천농악’, ‘평창백옥

포농악’, ‘청도차산농악’ 등 특정 지역 또는 마을에 전승되어 온 고유의 농악팀들이 

각 지역의 이름을 내걸고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농악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역
총출전횟수

(종류)
제1~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농악종목 출전작

경기 15(6)
경기농악, 광명농악, 화성마도농악, 안성남사당풍물놀이
이담농악, 경기어린이농악

충북 17(5)
충북농악, 제천두학농악, 청주농악(청주웃다리농악, 청주전통농악, 지동농악)
괴산농악, 충북어린이농악

충남 10(3) 충남농악, 금산농악, 충남어린이농악

전북 18(8)
전북농악, 필봉농악, 완주부동농악, 이리농악, 옥구상작농악
정읍농악(호남우도정읍농악, 호남우도농악), 좌도농악, 남원농악

전남 12(6) 전남농악, 남도농악, 광주농악, 보성옥평농악, 고흥농악, 전라좌도농악

강원 14(6)
강원농악, 강릉농악(강릉대보름농악), 평창백옥포농악(평창농악)
명주하평답교농악, 용평서낭굿농악,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

경북 21(9)
경북농악, 김천농악(금릉빗내농악, 김천광천농악), 청도차산농악, 명주농악
고령샛가지농악, 호계별신농악, 구미무을풍물, 순흥초군청풍물, 덕양풍물

경남 12(4)
함안농악(함안칠북화천농악, 화천농악), 삼천포농악(진주농악)
마산두레농악(마산농악), 산청메구

부산 11(2) 부산농악(부산아미농악), 고분도리걸립농악

대구 17(5)
대구고산농악, 비산농악, 욱수농악, 달성다사농악(달성이천농악)
가루뱅이농악

광주 11(4)
광산농악(소촌농악, 광산구마륵농악, 호남우도농악, 쌍촌우도농악)
지산농악, 무등농악(빛고을무등농악), 칠석농악

<표 2> 제1~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농악팀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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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농악팀들을 다시 각 지역별로 분류하면, 위 

<표 2>와 같다.14)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농악팀이 가장 많은 출전 횟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악이 발굴되었고, 그 외에 충북․경기․강원․대구 및 

광주․전남 지역도 다수의 농악을 발굴하며 활발히 출전하였다. 그에 비하여 충청

남도 지역은 ‘충남농악’이라는 타이틀로 제1․2․3․4․5․8․9․10회 대회에 출전

하며 대회 초창기에는 농악팀의 참여가 활발하였으나, 이후로는 제13회 대회 ‘충남

어린이농악’과 제24회 ‘금산농악’이 출전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농악팀의 대회 

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도의 경우는 농악팀 출전이 전무하다.

14) 출전 농악팀 중 동일한 팀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 출전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팀이지만 동일 지역의 

유사 농악으로 파악되는 경우 하나의 농악으로 보고 정리하였다. 각 농악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기

형 외,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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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농악팀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

면, ① 비교적 넓은 지역에 보편적으로 전승되어 오던 농악, ② 오랜 기간 한 지역

(마을)에서 전승되며 그 전통이 비교적 잘 이어져 온 농악, ③ 일정 기간 단절되었던 

농악을 재현한 것, ④ 전승되는 농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품화 한 것으로 크게 나

눌 수 있다.

먼저, 비교적 넓은 지역에 보편적으로 전승되어 오던 농악으로는 전북의 ‘호남우

도농악’과 전남의 ‘전라좌도농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농악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호남우도농악] 우도농악은 전라도 서해안 지역과 정읍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나주에, 

북쪽으로는 익산에 이르는 지역의 농악을 총칭하는 말이다.15)

[전라좌도농악] 호남좌도농악의 본산으로 약 300년 전부터 전승되어 왔다. 매년 정월 대보름

이면 마을 주민의 각종 재난 및 액운을 막고, 그 해의 충년 농사를 지건하며, 지역주민의 단합과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산굿, 풍년굿, 성주풀이굿, 액막이굿, 문굿, 마당 밟기, 판굿 

등 다양한 농악놀이를 하였다고 한다.16)

두 번째로 오랜 기간 한 지역(마을)에서 전승되며 그 전통이 비교적 잘 이어져 온 

농악은, 대부분 마을굿 및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의 하나로 전승되던 농악이 많고, 그 

외에 걸립농악 또는 특별한 마을의 놀이나 축제 가운데 진행된 농악들이 있으며, 농

사일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농악들도 일부 발견된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 예를 제

시하면 아래와 같다. 

<마을굿 및 세시풍속 형태>

[화천농악] 화천농악은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일대에서 성행해 온 농악이다. … 예로부터 마을의 

우순풍조(雨順風調)를 비는 뜻의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 제사 때 농악이 주가 되었다. … 함안화

15) 김기형 외, 앞의 책, 529쪽.

16) 앞의 책, 5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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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농악은 순수 오락농악이 아니고, 오락을 겸한 지신밟기 및 성주풀이 농악이다. … 함안칠북 

화천농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온 것으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와 섣달 보름날 마을의 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동네 앞 서낭나무 밑에서 전 주민이 참여하여 동제를 지내고 행하던 

의식의 농악이다.17) 

[김천농악] 경북 김천과 금릉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김천농악은 약 400여 년 전 광천별

신굿이 시작되면서 전파되었다. 음력 정월보름날, 5월 단오날, 10월 추수감사제에 농민들이 천신

에게 풍년을 기원하고 감사제를 드릴 때 제의 앞뒤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농악이 하였다.18)

[보성옥평농악] 보성옥평농악은 매년 풍년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제천의식인 ‘당굿’에서 비

롯된 마당놀이로 우도농악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 … 5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마당밟이

굿은 매년 정월대보름과 8월 한가위 그리고 마을의 경축사가 있을 때 항상 놀이되며, 화합의 

기틀을 튼튼히 하여 마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19)

[비산농악] 비산농악은 … 현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에서 자생한 농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믿어오던 천왕당에서 해마다 정월 보름날 관행하던 ‘천왕메기굿’의 지신풀이에서 

파생한 것이다.20)

[호계별신농악] 호계별신농악은 경상북도 문경기 호계면 부곡리에 전승되는 풍물이다. 부곡리

는 전형적인 각성촌락으로써 매년 동제를 지내고 400여 년 전부터 10년 맞이 별신굿을 하였다고 

전한다. … 문경 호계 별신은 내륙지방으로는 보기 드물게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새로 발굴된 농악이다.21)

[마산농악] 마산농악은 마산시 율림동(현, 양덕2동)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 오월 단오

날에 당산나무 밑에 전 부락민이 모여 당산제를 지냈고, 마을의 안가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

하는 농악놀이를 하였다.22)

17) 앞의 책, 59~60쪽.

18) 앞의 책, 149쪽.

19) 앞의 책, 326쪽.

20) 앞의 책, 365쪽.

21) 앞의 책, 512쪽.

22) 앞의 책, 528쪽.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지역 농악의 발굴과 보존   47

<걸립 형태>

[부산농악] 부산농악은 부산시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으며, 음력 정초

에 가가호호를 돌면서 농악을 하며 고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의 걸립농악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농악은 일제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고난을 겪어오다가 1953년 초에 ‘아미농

악’이란 명칭으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23)

[필봉농악] 필봉농악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에 전승되는 걸립농악이다. … 90여 

년 전부터 놀이의 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4)

<놀이 및 축제 형태>

[청도차산농악] 경북과 경남의 도계에 접한 차산리는 예부터 기세배와 비슷한 기맞이굿이 성

행하였는데 정초가 되면 풍각면 내의 여러 마을은 물론 고개 넘어 창녕군의 마을과 함께 화려한 

천왕기싸움(서낭기싸움)을 벌여왔다. 천왕기싸움은 길이 8미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색깔의 천왕

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농악대가 서로의 위세를 자랑하며 즐기는 놀이로서 차산농악은 이 천왕기

싸움을 발판으로 발달해 왔다.25)

[지동농악] 지동농악은 청주시 강소도 지동마을에서 발생하여 청주, 청원지방에 전승되어 오

는 농악이다. 지동리 마을 한가운데에게는 도랑이 있어 이 도랑을 사이에 두고 윗마을과 아랫마

을로 나뉘어 풍년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농악놀이로 시작되어 오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윗

마을과 아랫마을이 합쳐 두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놀이가 되었다.26)

<노작 형태>

[제천두학농악] 두학동은 제천 도심에서 4km쯤 떨어진 외곽지대인 순수농촌 마을로, 옛날부

터 농악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2백여 년 전부터 이 농악이 보전되어 오고 있다고 한다. 두학동 

농악은 음력 7월 호미씻이 때 날을 받아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놀던 풍속으로 농경민의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27)

23) 앞의 책, 86쪽.

24) 앞의 책, 276쪽.

25) 앞의 책, 258쪽.

26) 앞의 책, 4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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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농악] 광명농악은 450여 년 전부터 광명시 소하동과 학온동 지역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서 … 특히 김매기, 논매기, 모심기 등의 일을 할 때 협동심을 갖게 하며 

피로를 덜어줌으로서 일의 능률을 올리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추측되며 추석, 단오, 정월 대보

름 등의 명절 때에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였다.28)

세 번째로, 일정 기간 단절되었던 농악을 새롭게 재현하여 출전하는 농악들이 있

는데, 이러한 농악은 생존해 있는 몇몇 고로들의 고증을 통해 재현이 이루어진다. 

이들 농악이 옛 전통을 어느 정도 그대로 되살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라진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살려 더 풍성한 문화유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강릉대보름농악] 강릉농악은 굿풀이가 중심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의 농악놀이이다. 매년 음

력 정월 대보름에 행하여 오던 이 농악은 고로들의 고증을 토대로 재정리 한 것이다. 예전엔 

단양제에 무제․가면무극․씨름․그네뛰기․활쏘기 등과 더불어 행해져 신앙적 요소가 많았으

나 지금은 의식적인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오락적인 예능으로 변모되었다.29)

[마산두레농악] 일반 농악과는 달리 마산두레농악은 농민들이 대단위로 운집하여 축제행사를 

가지면서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고 각자의 소원성취를 비는 축원 노작 농악이다. … 이 풍습은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발굴 재현하여 마산두레농악으로 명명하였다.30)

[광주지산농악] 1950~1960년대 말까지 옛 광주시 지산면 일대에 성행하였던 농악을 재현한 

것이다.31)

마지막으로, 전승되는 농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품화하여 출전하는 경우로,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진행된 제41회 대회부터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각 지역마

27) 앞의 책, 296쪽.

28) 앞의 책, 507쪽.

29) 앞의 책, 297쪽.

30) 앞의 책, 444쪽.

31) 앞의 책, 5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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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농악 레퍼토리가 한계에 이른 데에서 오는 현상이자, 좀 

더 다채롭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의한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고령샛가지농악(제41회 대회)] 현재 경북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를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농악을 종목화한 것이다. … 이 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에서 매년 정월 보름날 

서낭제를 지내기 전 음력 정월 초열흘날 관행하던 ‘서낭받이 굿’에서 파생되었다.32)

[이담농악(제41회 대회)] 경기 북부지방의 양주시 문화권에 본류를 두고 있는 농악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담’은 동두천의 옛 이름으로, 예부터 많은 뜬쇠들이 배출된 농악의 고장인 이 지역에

는 마을마다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었다.33)

[가루뱅이농악(제42회 대회)] 대구의 영산인 팔공산 기슭에 자리 잡은 용수동이란 마을에서 

예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농악을 재구성한 것이다.34)

[평창둔전평농사놀이(제43회 대회)] 강원 지역의 둔전평농악을 바탕으로 연출한 작품이다. … 

둔전평농악은 과거 ‘용평농사놀이’ 또는 ‘용평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이종만

과 안희영의 고증으로 역사적 연원이 밝혀지고, 사라진 놀이와 가락을 복원하면서 ‘둔전평농악’이
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본래의 농악 발상지 명칭을 되살리면서 독특한 가락과 춤사

위, 열두발 살모동리기, 동고리받기, 마당놀이 등 다양한 농악놀이를 재현하여 보여주고 있다.35)

[용평서낭굿농악(제47회 대회)]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서 전승하고 있는 농악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그동안 용평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으나, 용전리에 거주하는 김은영의 고증으

로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사라진 놀이와 가락을 복원하여 용평서낭굿농악이라 한 것이다.36)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제48회 대회)] 강원 지역의 두레농악을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종목

이다.37)

[순흥초군청풍물(제49회 대회)]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에 전승되는 풍물을 작품화한 것이

32) 앞의 책, 576쪽.

33) 앞의 책, 578쪽.

34) 앞의 책, 590쪽.

35) 앞의 책, 595~596쪽.

36) 앞의 책, 639쪽.

37) 앞의 책, 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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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00년을 전후하여 농민들의 결사조직인 순흥 초군청이 세워지면서, 순흥지역 일대 마을마

다 치던 풍물이 ‘초군청풍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편, 1900년 초부터 시작된 초군청

놀이는 두레골 성황당제, 초군청재판놀이, 초군놀이(벅구, 지게끈치기놀이, 소리타령, 양반희롱

마당), 성하성북줄다리기 지신굿밟기와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놀이의 대부

분이 사라져 2000년 초부터 발굴 재현하기 시작한 것이다.38)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제1~53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농

악팀이 출전한 횟수는 총157회에 이른다. 대회 초기에는 각 지역 대표로 단순히 ‘경
기농악’, ‘전북농악’, ‘충북농악’과 같은 형태의 농악팀들이 출전하였으나, 이후로 특

정 지역 또는 마을에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고유의 농악들이 대회를 통해 선보이게 

됨으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던 많은 농악들이 발굴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

절되었던 농악을 재현하여 되살리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승되는 농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품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다양한 농악이 발굴되었고, 강원과 경기 지역 역시 농악팀 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각 지역별 농악의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농악팀 출전이 초창기에

는 활발하였으나 이후로 참여가 저조하였고, 제주도는 농악팀 출전이 전무하다.

2)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농악종목 문화재지정 현황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하여 많은 지역의 농악 종목들이 발굴되고, 알려지게 되

었음을 전 항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대회에 출전하고 수상한 농악들 중 국가 및 시

도문화재로 지정된 현황을 각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38) 앞의 책, 667쪽.



지역 농악 수상내역(회/상구분/연도) 문화재지정

경
기

농악
3.총리(62) / 4.장려(63) 
5.장관(64) / 11.장관(70)
12.장려(71) / 17.장려(78)

광명농악 36.총리(95) 도지정 제20호 광명농악(97.9)

화성마도농악 51.동상(10)

안성남사당풍물놀이 30.대통령(89) 도지정 제21호 안성남사당풍물놀이(97.9)

충
북

농악
4.장려(63) / 6.장관(65)
7.장관(66) / 9.장려(68)
10.장려(69)

제천두학농악 22.장관(81)

청주농악
(청주웃다리농악)
(청주전통농악)
(지동농악)

30.장관(89) / 35.공로(94)
42.장려(01)

도지정 제1호 청주농악(92.10)

충
남

농악
4.장려(64) / 5.장려(64)
9.공로(68) / 10.장려(69)

금산농악 24.총리(83)

전
북

농악

2.총리(61) / 4.장관(63)
6.장려(65) / 7.대통령(66)
8.장관(67) / 10.장관(69)
11.대통령(70)

도지정 제7호 농악(87.12)

정읍농악
(호남우도정읍농악)

32.공로(91) / 40.장관(99)
도지정 제7호 정읍농악(소고)
제7-2호 정읍농악(상쇠) 유지화

필봉농악 21.장관(80) 국가지정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88.8)

완주부동농악 24.장관(83)

이리농악 26.대통령(85) 국가지정 제11-다호 이리농악(85.12)

옥구상작농악 28.공로(87)

좌도농악 44. 장관(03)

전
남

농악 5.대통령(64) / 9.장려(68) 

남도농악 14. 장관(73)

광주농악 16.장관(75)

보성옥평농악 24.장려(83)

고흥농악 33.장관(92) 도지정 제27호 고흥월포농악(94.12)

전라좌도농악 40.장관(99)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지역 농악의 발굴과 보존   51

<표 3> 한국민속예술축제 농악종목 수상작 지역분포 및 문화재지정39)

39) 수상 내역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및 장관상, 공로상(은상), 장려상(동상)까지 조사하였다.



강
원

농악
2.공로(61) / 10.장려(69)
14.공로(73)

강릉농악
(강릉대보름농악)

13.공로(72) / 22.장려(81) 국가지정 제11-라호 강릉농악(85.12)

평창백옥포농악
(평창농악)

18.장관(77) / 19.총리(78)

명주하평답교농악 26.장관(85)

용평서낭굿농악 47.총리(06) 도지정 제15호 평창둔전평농악(03.4)

망상동괴란고청제
농악

48.대통령(07)

경
북

농악 12.장관(71)

김천농악
(금릉빗내농악)
(김천광천농악)

13.장관(72) / 25.장관(84)
31.장관(90) / 34.장관(93)
47.장관(06) / 52.대통령(11)

도지정 제8호 금릉빗내농악(84.12)

청도차산농악 20.장관(79) 도지정 제4호 청도차산농악(80.12)

명주농악 35.장관(94)

고령샛가지농악 41.장관(00)

경
남

함안농악
(함안칠북화천농악)
(화천농악)

4.대통령(63) / 27.장관(86) 도지정 제13호 함안화천농악(91.12)

삼천포농악
5.장려(64) / 6.총리(65)
15.장관(74) / 17.장관(76)

국가지정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66.6)

마산두레농악 31.장려(90)

부
산

부산농악
(부산아미농악)

9.장려(68) / 18.공로(77)
21.공로(80) / 43.장관(02)

시지정 제6호 부산농악(80.2)

고분도리걸립농악 47.은상(06) 시지정 제18호 고분도리걸립농악(11.3)

대
구

대구고산농악 23.장관(82) 시지정 제1호 고산농악(84.7)

비산농악
26.장려(85) / 27.공로(86)
38.장관(97)

시지정 제2호 날뫼북춤(84.7)

욱수농악 28.장관(87) 시지정 제3호 욱수농악(88.5)

달성다사농악
(달성이천농악)

36.장관(95) / 39.장관(98)
44.은상(03) / 48.동상(07)

가루뱅이농악 42.장관(01)

광
주

광산농악
(소촌농악)
(광산구마륵농악)

29.공로(88) / 30.장려(89)
31.장관(90) / 32.장관(91)

시지정 제8호 광산농악(92.3)

광주지산농악 43.공로(02)

광주무등농악
(빛고을무등농악)

44.은상(03) / 45.은상(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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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 농악은, 강원의 ‘강릉농악’, 
경남의 ‘진주삼천포농악’, 전북의 ‘필봉농악’과 ‘이리농악’이다. 그 중 가장 먼저 국

가 지정 문화재가 된 것은 진주삼천포농악으로, 1964년 제5회 대회에서 장려상, 

1965년 제6회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그 이듬해인 1966년 6월 ‘국가지정

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으로 지정되었다. 다음으로는 1985년 12월 이리

농악과 강릉농악이 각각 ‘국가지정무형문화제 제11-다호’와 ‘국가지정무형문화제 제

11-라호’로 지정되었는데, 이리농악은 1985년 제26회 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직후

였으며, 강릉농악은 1972년 제13회 대회에서 공로상, 1981년 제22회 대회에서 장려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 제21회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필봉농

악이 1988년 8월 ‘국가지정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으로 지정되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경기 2, 경북 2, 충북 1, 전북 1, 전남 1, 경남 1개 농악이 지정

되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1995년 제36회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광명농악

이 2년 뒤인 1997년 9월 ‘경기도지정 제20호 광명농악’으로 지정되었고,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는 1989년 제30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1997년 9월 ‘경기도지

정 제21호 안성남사당풍물놀이’로 지정되었다. 경상북도에서는 김천농악이 ‘금릉빗

내농악, 김천광천농악’ 등의 이름으로 출전하는데, 1972년 제13회 대회와 1984년 제

25회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이후, 그 해인 1984년 12월 ‘경북도지정문화재 제8

호 금릉빗내농악’으로 지정되었다. 이보다 앞선 1980년 12월에는 ‘경북도지정 제4호 

청도차산농악’이 지정되었는데, 청도자산농악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한 해 전인 1979

년 제20회 대회에 출전하여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전북은 ‘전북농악’으로 1961년 제

2회 대회부터 여러 차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에 1987년 

12월 ‘전북도지정문화재 제7호’로 농악이 지정되었으며, 역시 제7호로 정읍농악의 

소고와 상쇠가 지정되었다. 충청북도는 청주농악이 1989년 제30회 대회에서 장관상

을 수상하고 3년 뒤인 1992년 10월 ‘충북도지정문화재 제1호 청주농악’을 지정하였

고, 전라남도는 1992년 제33회 대회에서 고흥농악이 장관상을 수상하고 2년 뒤 

1994년 12월 ‘전라남도지정문화제 제27호 고흥월포농악’을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

는 1963년 제4회 대회에서 함안농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986년 제27회 대회에

서 함안화천농악이 장관상을 수상한 뒤, 1991년 12월 ‘경북도지정문화재 제13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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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화천농악’을 지정하였다. 즉, 각 도마다 1~2개의 농악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수

상한 이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만 유일하게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농

악’이 총4회 장려상과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금산농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음

에도 문화재지정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지정문화재로는 대구 2, 부산 2, 광주 1개 농악이 지정되었다. 대구시는 대구고

산농악이 1982년 제23회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2년 뒤인 1984년 7월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을 지정하였고, 욱수농악은 1987년 제28회 대회에서 장

관상을 수상한 이듬해 1988년 5월 ‘부산시지정문화재 제3호 욱수농악’으로 지정되

었다. 부산시는 출전한 농악 두 종 모두를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였는데, 부산농악

(부산아미농악)은 1968년 제9회 대회에서 장려상, 1977년 제18회 대회에서 공로상

을 수상하고 1980년 2월 ‘부산시지정문화제 제6호 부산농악’으로 지정되었고, 고분

도리걸립농악은 2006년 제47회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후 2011년 3월 ‘부산시지정

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광주시는 1992년 3월 ‘광주시지정문화재 제8호 광산

농악’을 지정하였는데, 광산농악은 ‘소촌농악, 광산구마륵농악’ 등의 이름으로 1988

년부터 1991년까지 연이어 네 차례 출전하여 공로상, 장려상,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리하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계기로 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진주삼천포

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의 4개 농악이 지정되고, 도지정문화재

로는 경기도 ‘광명농악’과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상북도 ‘청도차산농악’과 ‘금릉빗

내농악’, 전라북도 ‘농악’, 충청북도 ‘청주농악’, 전라남도 ‘고흥월포농악’, 경상남도 

‘함안화천농악’의 8개 농악이 지정되었으며, 시지정문화재로는 대구시 ‘고산농악’과 

‘욱수농악’, 부산시 ‘부산농악’과 ‘고분도리걸립농악’, 광주시 ‘광산농악’의 3개 농악

이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농악이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발굴되었으며, 

그 중 일부 농악이 국가 및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연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농악이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전체 국

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농악 중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계기로 문화재 지정

이 된 농악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종목수 문화재 지정 농악

충북 1 청주농악

충남 0

전북 7
농악(전북전역), 정읍농악(소고), 정읍농악(상쇠), 
부안농악(상쇠), 김제농악(상쇠), 남원농악(상쇠), 
고창농악(설장고)

전남 5
고흥월포농악, 화순한천농악, 우도농악, 곡성죽동농악, 
진도소포걸군농악

경북 2 청도차산농악, 금릉빗내농악

경남 1 함안화천농악

제주 0

부산 2 부산농악, 고분도리걸립농악

대구 2 고산농악, 욱수농악

인천 1 갑비고차농악

광주 1 광산농악

대전 1 웃다리농악

울산 0

세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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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농악종목40)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종목은 총 6종 중 4종이 본 대회를 계기로 

한 것이며, 경북․부산․대구 지역에서는 지정된 2종의 농악 모두, 충북․경남․광

주 역시 지정된 1종의 농악이 본 대회 출전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경기

도에서는 총 3종 중 2종이, 전남에서는 총 5종 중 1종이 본 대회 출전 이후 문화재

로 지정되었으며, 전북은 직접적인 것은 정읍농악에 한하지만, 다른 도에 비하여 농

악의 문화재 지정이 매우 활발한 것과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북 지역 농악팀이 가

장 많이 출전한 것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농악 종목에 한하여 살펴볼 때, 한

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지

40)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농악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이다.



지역
총 

출전 
횟수

출전 출전＋수상
출전+수상

+문화재지정
문화재지정

비율(%)
비고

경기 15
경기농악
화성마도농악
이담농악

광명농악
안성남사당풍물놀이

40

충북 17 괴산농악
충북농악
제천두학농악

청주농악 33

충남 10
충남농악
금산농악

0

전북 18 남원농악
완주부동농악
옥구상작농악
좌도농악

전북농악
필봉농악
이리농악 
정읍농악

50

전남 12

전남농악
남도농악
광주농악
전라좌도농악
보성옥평농악

고흥농악 17

<표 5> 지역별 한국민속예술대회 출전－수상－문화재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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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통로가 농악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매우 주요 하였다 하겠고, 그만큼 본 

대회가 농악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각 지역별 농악의 발굴과 보존 노력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각 지역별로 많은 농악이 발굴․재현되고, 그 중 많은 

농악이 국가 및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었음에 대해 앞선 두 항에서 살펴보았다. 본 항

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 지역 농악이 고르게 발굴․보

존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지역별로 한국민속예

술대회에 농악 부분으로 총 출전한 횟수와 그 중 출전 농악과 수상 농악, 그리고 그

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을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다.



지역
총 

출전 
횟수

출전 출전＋수상
출전+수상

+문화재지정
문화재지정

비율(%)
비고

강원 14

강원농악
평창백옥포농악
명주하평답교농악
망상동괴란고청제농악

강릉농악
용평서낭굿농악

33
용평서낭굿농악
은 문화재 지정 
이후 출전

경북 21

호계별신농악
구미무을풍물

순흥초군청풍물
덕양풍물

경북농악
명주농악
고령샛가지농악

금릉빗내농악
청도차산농악

22

경남 12 산청메구 마산두레농악
함안화천농악
진주삼천포농악

50

부산 11
부산농악
고분도리걸립농악

100

대구 17
달성다사농악
가루뱅이농악

고산농악
비산농악
욱수농악

60
비산농악은 
문화재 지정 
이후 출전

광주 11 칠석농악
지산농악
무등농악

광산농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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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농악 종목 출전 횟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상북

도로, 총 21회 출전하였다.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총 18회,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가 

17회, 경기도가 15회, 강원도가 14회,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12회, 부산과 광주광역

시가 11회, 충청남도가 10회 출전하였다. 농악 종목의 출전 횟수는 농악 발굴이 얼

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농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가 얼마나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대회 

출전 횟수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출전 횟수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와 출전 횟수

가 가장 적은 충청남도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상북도에 

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농악 종목의 발굴과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특

히 충청남도는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회 초창기에 출전이 집중되어 있고, 

1983년 제24회 대회 이후로는 농악 출전팀이 전무하여, 농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각 지역 농악 중 문화재로 지정된 비율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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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경우 출전한 부산농악과 고분도리걸립농악 두 종의 농악이 모두 부산시문

화재로 지정되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농악 종목이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었

다. 다음으로 문화재 지정 비율이 높은 시도는 대구와 전북, 경남으로, 대구는 축제

에 출전한 5종의 농악 중 3종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북은 8종의 농악 중 4종

이, 경남은 4종의 농악 중 2종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50~60%의 문화재 지정 비율을 

보였다. 이하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는 30~40%의 문화재 지정 비율을 보이고, 

광주와 전남은 문화재 지정 비율이 이보다 약간 낮아 각각 25%와 17%의 비율을 보

였다. 이에 비하여 충청남도는 대회에 출전한 농악 중 단 한 종도 문화재로 지정되

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회와 무관하게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종목이 단 1

건도 없다.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의 ‘세도두레풍장’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

로 지정되어 두레풍장가락이 전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속음악’ 분야로 지정된 것

이 아니라 ‘세시놀이’ 분야에서 지정된 것으로, 마을 공동체 놀이 전체로서 지정된 

것이다. 때문에 농악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길이 비단 문화재 지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

늘날 삶의 형태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였고, 더 이상 무형의 문화유산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여도 농악은 종

교․일․예능 등 여러 기능에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지만, 현재

의 농악은 특별한 공연물일 뿐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 이상, 전통의 보존에 대한 순수한 사명감만을 강조할 수 없고,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즉, 문화재로 지

정된 경우 보존회에 일정 정도 국가 및 시도에서 지원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지속

적인 교육과 전승,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결국, 전통 문

화 유산의 활발한 발굴과 보존, 전승은 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고, 각 지자

체별로 무형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지역 예능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회에 출전하였

던 농악들이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회에서 수상

하였다는 것은 그 실력과 정통성을 1차로 검증받은 것이며, 다수의 보존 인력과 지

역의 관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였던 다수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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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들이 문화재 지정이라는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 지역의 예를 살펴보면, 강릉농악은 1961년 개최된 제2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였고, 이후 제3․4․5회 대회에 연속으로 참가

하였으며, 1969년 개최된 제10회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강릉농악의 박

기하 상쇠가 지도한 평창백옥포농악이 1977년 제18회 대회에 출전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듬해 평창농악으로 출전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41) 

이로 인하여 강릉 지역의 농악이 점차 활성화 되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상쇠명인 박기하(朴基河)라는 이름이 전국에 알려진 계기가 이때부터이고, 강릉농악은 홍제

동의 박기하 상쇠가 이끄는 농악으로 대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1년 정연상 강릉시장의 

발의로 강릉농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각 마을농악에 전승장려금을 50만원씩 지원하

기도 하였다. 그 해 진행된 제1회 강릉시 농악경연대회에는 19개 마을이 출연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 KBS강릉방송국이 사장기농악대회를 개최하면서 강릉농악을 중심으로 한 

영동농악의 전성기가 다시 도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2회(198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릉대보름농악이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

았으며 1983년 강릉홍제농악 박기하와 사천하평농악의 김용현이 손을 잡고 강릉농악으로 새로

운 모습을 보였다. 1985년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하평답교농악(명주군)으로 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고, 이 해 12월 강릉농악이 음악종목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로 

지정되었다.42)

강릉농악이라고 하면 몇 분의 공로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테면 정연상, 김진백, 

정의윤, 정문교, 박기하, 김용현 씨 등이다. 이들 지역출신 가운데는 시장, 문화재 위원, 강릉농악

보존회장, 기예능보유자 등이 있다. 이러한 공로자의 구성은 강릉농악이 이른바 관민, 학계, 기능

연희자가 함께 노력해서 발전시켜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43)

41) 한양명, ｢강릉농악의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연구사적 검토｣, 󰡔강릉농악 학술대회 : 중요무형문화재 

(11-라호)󰡕(KBS 강릉방송국, 2011), 61쪽.

42) 앞의 글, 61~62쪽.

43) 앞의 글,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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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의하면 뛰어난 상쇠의 존재도 있었지만, 강릉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

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그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관․민․학계․

기예능보유자가 고루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악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

고, 다수의 경연대회 참여와 수상으로 이어졌으며,44) 결국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의 하나로 강릉농악이 지정되었고, 도지정 문화재로 평창둔전평농악(제15호)과 원주

매지농악(제18호)이 지정되었다. 강원도가 이와 같이 농악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릉단오제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 강릉단오제 행사에 매년 농악경연대회

가 함께 치러졌으며, 강릉단오제 내에서 시장을 개시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별신의 역할을 농악이 담당하였고, 무격의 무리가 걸립을 할 때에도 농악대와 함께 

행하였기 때문이다.45) 그러나 강원도 지역의 농악 활성화가 비단 단오제 때문이라

고만 할 수는 없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예능보유자들의 열정과 함께 지자체

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시점에서 단 한 종의 농악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충청남도로 돌아가 논의

를 이어가 보자. 충청남도는 결코 농악 자산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고유의 특색

을 가진 훌륭한 농악을 보유하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 마을 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악이 생활화되어 기본적으로 

군 단위 마다 농악대를 갖고 있으며 … 충청남도의 경우 대전웃다리 농악을 중심으로 당진, 

서산, 천안, 예산, 홍성, 청양, 대천, 보령, 서천, 부여, 논산, 금산 등의 농악대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46)

44) 강원도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제2회(1961), 제3회(1962), 제4회(1963), 제5회(1964), 제10회(1969), 

제13회(1972), 제14회(1973), 제18회(1977), 제19회(1978), 제22회(1981), 제26회(1985), 제43회

(2002), 제47회(2006), 제48회(2007)로 총 14회 출전하여, 대통령상 1회(제48회 대회), 국무총리상 2

회(제19, 47회), 공로상 3회(제2, 13, 14회), 장려상 2회(제10, 22회)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45) 한양명, ｢강릉농악의 활성화 방안｣, 󰡔강릉농악 학술대회 : 중요무형문화재(11-라호)󰡕(KBS 강릉방송

국, 2011), 93~95쪽

46) 한미경, ｢충청지역 농악예능에 관한 현장 연구 : 대전 웃다리 농악과 청주 지동농악을 중심으로｣(중

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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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의 농악은 춤적인 측면에서 상쇠의 경우 단순하고 촌스럽도록 순결한 점이 있지만 투박

한 춤사위로 움직임이 크고 향토적 색채가 진하게 풍기며 군무적인 춤사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지방에 비해 북의 수가 적고 소고와 법고의 구별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물은 

춤보다는 장단을 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고잽이는 소고를 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춤을 추는 것이 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무동들이 추는 꽃나부(꽃나비) 춤과 잡색의 극적인 

면에서 추어지는 춤들은 충청지역의 서민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극적인면과 연예적인 면을 병행하

여 민중적의지에서 나온 구수함과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라 할 수 있겠다. 충청지역은 지리적으로 

완충지역이라는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지역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의 가락과 부포놀이, 

편성 등 다양한 형식을 접하고 그 영향을 받아 왔으며 전국 농악의 형태를 고루 수용하였다.47)

뿐만 아니라 1983년 제2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저력을 

갖고 있는 금산 지역을 살펴보면, 예로부터 농경에서부터 일상생활과 민속신앙에 이

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농악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48) 특히 금산 송계 

지역 12마을의 ‘송계 두레’와 금강변 내안에서 ‘나룻배 걸립’이 성행했다고 한다.49) 

또한 이 지역 농악은 호남좌도농악 중에서도 동북부 지역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소

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발달된 산악분지라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 보수성으

로 인하여 농악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50) 본 대회 이외에도 

금산농악은 1980년대 매우 활발히 활동하며 부흥기를 이뤄, 여러 경연대회를 휩쓸

었다.51) 그러나 1990년대 금산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금산농악보존회’와 금산농업

47) 앞의 글, 83~84쪽.

48) 민병상, ｢금산농악의 현장 연구｣(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4쪽.

49) 앞의 글, 29쪽.

50) 김영란, ｢‘호남좌도농악의 구조적으로 본 미적특성－금산농악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한국전

통음악학󰡕 제12집(한국전통음악학회, 2011), 171쪽.

51) 1982년 제34회 도민체육대회 농악부문 시도대항 최우수상/ 1983년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최

우수상 국무총리상/ 1984년 제2회 전국초중고등학교 농악경연대회 최우수상 문교부장관상/ 1984년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농악부문 차상/ 1984년 제1회 청소년큰잔치 농악경연대회 대상 국무총

리상/ 1984년 제13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국무총리상/ 1984년 청소년큰잔치 종합예술제 대상 국

무총리상/ 1985년 제3회 전국초중고등학교 농악경연대회 우수상/ 1985년 제3회 전주대사습놀이 학

생전국대회 농악부문 차상/ 1985년 제2회 청소년종합예술제 대상/ 1985년 제14차 영농학생 전국대

회 민속놀이 최우수상/ 1986년 제15차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민속놀이 최우수상/ 1986년 제4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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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금산좌도풍물굿보존회’라는 두 개 단체가 결성되면

서 서로 대립하였고, 1998년 문화재 신청 과정에서 두 단체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

서 금산농악의 문화재 지정이 좌절된 바 있다.52) 즉, 뛰어난 자산과 열정은 있었으

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진행 과정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산 지역은 물론,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53)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 많다고 해서 그 예능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유산을 보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단 한 건의 농악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충청남도

에 농악부문 문화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각 지역 농악의 

고른 발전을 기대해 본다. 

4. 맺음말

무형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나 정신이 오롯이 담긴 유산임에도, 그 

실체가 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유형의 문화재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관심

이 덜하다. 잠깐만 단절되어도 사라져, 오래도록 보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형의 변질 역시 쉽다. 그러기에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전

승되고 있는 문화재들은 활발한 연행을 통해 살아 숨 쉬는 문화로 유지시켜야 한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의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많은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문화

주대사습놀이 학생대회 차상/ 1987년 제5회 한밭제풍물대회 최우수상/ 1987년 제16차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 민속놀이 최우수상/ 1987년 제1회 천안삼거리흥타령문화제 최우수상/ 1988년 제6회 전주

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풍물부문 장원/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총각대방놀이 민속

놀이 부문 우수상/ 1990년 제1회 학생농악경연대회 장원/ 1991년 제4회 전국고등학교 풍물놀이 겨

루기 마당 장원/ 1994년 10월 한밭제 전국풍물경연대회 장원 등.(금산농악보존회 홈페이지(http:// 

www. geumsannongak.co.kr/))

52) ‘금산농악보존회 홈페이지(http://www.geumsannongak.co.kr/)’ 참조.

53) 다행히 최근 금산농악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금산농악보존회과 금산좌도풍물

굿보존회 두 단체 및 전국에서 활동하는 금산농악 출신 모두가 ‘금산농악보존회’로 통합되면서 다시

금 도약하고 있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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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정의 통로로서 역할하며, 많은 문화유산들이 지속․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있다. 특별히 농악 부문에 한정하여 그 구체적인 성과를 정리하여 보면, 제

1~53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총 157회에 걸쳐 우리나라 각 지역의 다양한 농악이 출

전하였다. 대회 초창기에는 각 지역 대표로 단순히 ‘경기농악’, ‘전북농악’, ‘충북농

악’과 같은 형태의 농악팀들이 출전하였으나, 이후로 특정 지역 또는 마을에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고유의 농악들이 발굴되면서 대회를 통해 선보이게 되었다. 즉, 

본 대회가 마을 단위로 전승되어 오던 지역 농악 발굴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단절되었던 농악이 재현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전승되는 농악

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품화하는 경향도 나타나 더욱 다양한 농악 작품들이 생산되

었다.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을 계기로 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진주삼천포

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의 4개 농악이 지정되고, 도지정문화재

로는 경기도 ‘광명농악’과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상북도 ‘청도차산농악’과 ‘금릉빗

내농악’, 전라북도 ‘농악’, 충청북도 ‘청주농악’, 전라남도 ‘고흥월포농악’, 경상남도 

‘함안화천농악’의 8개 농악이 지정되었으며, 시지정문화재로는 대구시 ‘고산농악’과 

‘욱수농악’, 부산시 ‘부산농악’과 ‘고분도리걸립농악’, 광주시 ‘광산농악’의 3개 농악

이 지정되었다. 즉,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지정이라는 통로가 농악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매우 주요 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악 보존을 위한 각 지역의 적극적이면서도 고른 노력이 있기를 바라

고, 단 한 건의 농악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충청남도 지역에 조속히 농악의 문화

재 지정이 이루어짐으로서, 향후 농악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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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and Preservation of Local Nongak
(Instrumental music of peasants) 

through Korean Folk Art Festival

Shin, Eun-Joo*

54)

Korean Folk Art Festival has served as a passage to discover and designate 

many local cultural asset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for many cultural assets 

to be continuously preserved.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many 

Nongak(Instrumental music of peasants) handed down in certain regions and 

villages have been discovered. And in some cases, Nongak that disappeared for 

a while were restored. In recent years, there is a trend of transforming traditional 

Nongak into new music and diverse Nongak have been created. In other words, 

Korean Folk Art Festival has been a driving force behind the discovery of local 

Nongak that have been handed down in villages. And through Korean Folk Art 

Festival, many local Nongak have been designated as national, provincial, or 

municipal cultural assets. But no Nongak has been designated as a cultural asset 

in Chungcheongnam-do and it is hoped that Nongak ar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in Chungcheongnam-do as well and folk music is equally well developed 

in all areas.

Key Words : Korean Folk Art Festival, Nongak(Instrumental music of peasants), 

cultural assets, Chungcheongnam-do, Geu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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